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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전사들이동계체전첫날바이애슬론에서

금은동을 싹쓸이했다 바이애슬론 전 종목 석권

을노리는문지희는지역민에게첫금을안기며기

분좋은출발을보였다

바이애슬론은 둘을 뜻하는 바이(bi)와 운동경

기를뜻하는애슬론(athlon)의합성어로서로다른

종목인크로스컨트리스키와사격이결합된경기다

바이애슬론의 지존 문지희(27신안군청)는 25

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경기장에서 열린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바이애슬론여자일반부개인 15

 경기에서 50분52초9로 결승선을 통과 첫 금메

달 사냥에 성공했다 문지희는 지난해 바이애슬론

전 종목을 석권하며 3관왕을 달성했으며 이번 대

회에서 2연패 3관왕을노린다

팀동료인 조인희(26신안군청)는 52분28초9로

은메달을 함해영(21동신대)은이보다 1분여뒤진

53분23초8로동메달을목에걸었다 이들여전사는

26일 스프린트 75 27일 계주 15 계주에서 금

메달사냥에나선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초등부 클래식 5에서

는 화순초(구혜린민혜지박효은정지우양주은)

가 4위를차지했다

한편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

(27대한항공)은이번동계체전에서새역사를썼다

이승훈은이날서울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열

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일반부 5000m에서 6분31

초77의기록으로 1위를차지했다 이승훈은지난해

제95회대회(6분35초92)에 이어 2회연속동계체전

기록을경신했다

여자일반부 500m에서는이보라(29동두천시청)

가 40초3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쇼트

트랙 국가대표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해 관

심을끈박승희(23화성시청)는 40초60의기록으로

2위에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女바이애슬론금은동 싹쓸이

전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최용수(43)가 불혹을

넘긴나이에링으로복귀한다

한국권투위원회(KBC)는 25일 최용수가 이틀

전 연락해와 이번 주 안으로 선수 등록을 하겠다

는뜻을전해왔다고밝혔다

최용수가링으로돌아오는것은 2003년 1월세

계복싱평의회(WBC) 세계타이틀전에서 시리몽

콜 싱마나삭(태국)에게 판정패한 뒤 12년만이다

격투기까지포함하면 2006년 12월 K1에서일본

의마사토에게기권패한후 8년여만의링복귀다

최용수는오는 8월복귀전을치를계획이다 상

대로는일본인베테랑이나그보다 20살가량어린

한국챔피언이거론된다

최용수는격투기선수가아닌복서로은퇴하고

자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는 한편 4050대

중년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글러브를 다시 끼

게됐다고KBC를통해복귀이유를설명했다

최용수는 1990년대한국을대표하는복서로이

름을 날렸다 통산 전적은 34전 29승(19KO) 4패

1무

18살의늦은나이에복싱을시작했으나 21살이

었던 1993년에한국챔피언에올랐고이어 3개월

만에 동양챔피언이 됐다 이어 1995년 10월 아르

헨티나 원정에서 우고 파스를 10회 KO로 꺾고

세계권투협회(WBA) 슈퍼페더급 세계챔피언에

올랐다 연합뉴스

국내 엘리트 스포츠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

(KOC)와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국민생활체육회

(국생체)의 통합법안이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를통과했으나실질통합까지는여러

가지난제가남아있다

양 기구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한올림픽

위원회(KOC) 분리방안이다

과거에도 체육회에서 KOC를 분리시키려다

실패한정부와정치권은이번통합법안에서도당

초 2017년 2월까지 KOC를 체육회에서 분리한

다는 조항을 담았다가 체육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법안을수정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KOC를별도단체로분리해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 KOC가 통합체육단체에 남아

있으면 올림픽 등 엘리트 스포츠에 치중하느라

생활체육이위축될것이라는판단도있다

그러나 체육계는 체육회와 KOC가 분리될 경

우선수육성과선수선발및파견이이원화돼심

각한갈등이제기될것으로우려하고있다

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가 진정한 기구 통합

보다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재정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법정 법인화에 더 큰 관심이 있다

고의심하고있다

체육회 역시 이사회에서는통합법안을 통과시

켰으나 지난 23일 대의원총회에서 정치권의

KOC 분리방침에반대하며통합법안원천무효

를선언한상태다

결국 정치권과체육계는체육단체대통합이라

는대명제에는찬성하지만각단체의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실질적인 통합까지는 숱한

난관이기다리는상황이다 연합뉴스

前세계챔피언최용수

43세에 링복귀

체육회생활체육회 한 몸 되나

제96회 동계체전첫날

문지희조인희함해영쾌거

화순초 스키 크로스컨트리 4위

동계체전첫날전남선수단이바이애슬론여자일반 15에서금은동을싹쓸이했다 신안군청의문지

희와조인희동신대함해영(왼쪽부터)이각각금은동을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통합법안국회상임위통과

양기구이해관계첨예걸림돌


